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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시기는정체성을확립하면서자신에게맞

는적성과진로를찾아수많은선택을하고성숙한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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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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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Eun Su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두개 종합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98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전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었고, 설명력은 44.8%로 나

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전공에 만족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

된다.

주요어 : 대학생활적응,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stress, and major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study included 298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the region,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pril 24 to May 9, 2023. Results, I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adjustment and 
stres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was the predictor variable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found to be 44.8%. This shows that nursing 
students with high self-efficacy are satisfied with their majors and adapt well to university life if they choose 
nursing stud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various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ey words : Adjustment to College Lif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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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성장하기위해준비해야한다[1]. 그러나간호대학

생들은자신의적성이나소질을기반으로한진로목표나

진로계획없이학업성적과취업을위해주변사람들의권

유로전공을선택하는경우가많다[2]. 또한간호대학생들

은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해져 있고 취업률이 높은 반면,

자신의전공에대한탐색과평가가부족하다[1]. 그리하여

간호대학생들은자신의진로에대한탐색과준비없이취

업을하면서이후자신이생각했던것과는다른간호사라

는직업에적응을못하여조기이직하게된다[3]. 현재간

호학과는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맞춘 성과중심의 교

육과정으로개설하여운영하고있으며, 진로탐색과취업

향상을 위해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

적이지못한부분이많다[1]. 그래서간호대학생들이졸업

후직장에성공적으로적응할수있도록대학생활을하는

동안 진로에 관심을 갖도록 진로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

게 시행하여 진로결정을 스스로 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4].

그리고대학생활에서발생하는정신, 심리적인어려움

을잘극복하고적응하는것은간호대학생들에게발달과

업및전인적인돌봄을실천하는데대학생활적응은매우

중요한 요소이다[5]. 간호대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 과중한 학업, 국가고시 준비, 취업준비 등으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겪고있다[6]. 그래서대학생활초기때부터다양한스트레

스를극복하고대처할수있도록능력을배양시키는것이

중요하다[7]. 또한 대학의 불안정한 재정도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8], 대학생활부적응은학업의중

도탈락을초래시켜, 중도탈락은불필요한사회적, 경제적

비용을발생시킬수있다[9]. 그리고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취업과진로지도에만국한된것이아니고대학생활적

응에도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10]. 그래서 대학생

활적응이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고

대학생활적응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하는것이

필요하다[11].

한편 스트레스는 내·외적 자원이 부족하여 자신의 안

전이위협받는상황으로자신이경험하는심리적, 생리적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12].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교우관계, 학업, 이성관계, 장래, 교수와의관계, 가

치관, 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때스트레스를긍정적으로관리하고대처하는것이졸

업 후 성공적인 취업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11].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이스트레스를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하면

우울, 긴장,불안등과같은심리적문제와학업유지어려

움을겪을수있다[13]. 그래서스트레스를줄이고감소시

키기 위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인 요인과

전공만족도와같은외적인요인을통해관리하고있으며,

전공만족도는스트레스를해소시켜줄뿐만아니라대학

생활적응에도영향을많이미치고있어최근에관심이높

아져 가고 있는 요인이다[1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수있도록건전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15], 스트

레스를잘극복하고대처하여자신의성장의기회로만들

어대학생활에잘적응하도록해야한다[16]. 그리고스트

레스에미치는부적인영향을확인하고, 간호대학생들에

게스트레스를줄일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

다.

간호학과는 졸업 후의 진로가 이미 정해진 특수성이

있는학과이므로전공에대한만족도가대학생활적응전

반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17]. 그리고전공만족도는자

신의전공에대해긍정적또는부정적평가를통하여가

치, 기대, 신념, 충족감, 성취감등을갖는것이다[18]. 또한

전공에대한만족은전공에대해느끼는주관적경험으로,

대학생활뿐만아니라졸업후의진로와사회생활에도영

향을 미친다[19]. 간호대학생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을유지하는과정에대해만족하고, 자신의흥미, 소

질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한다[20].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정확한목표나방향성을갖기때문에자신의전공

을이해하고올바른직업관을형성하여진로를결정할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2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

공적으로수행할수있다는자신의능력에대한신념이다

[22]. 특히취업만을고려하여간호학과에입학한학생들

이점점늘어나는추세를고려할때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대학생활 중 중요하게 다루어야하는 요소가 되었다

[11]. 그리고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간호대학생들이전공

에잘적응하고임상현장에적응력을높이도록영향을미

친다[1]. 또한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전공과관련된학업

을 이수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임상실무 적응과 이직에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23]. 따라서 간호대학생

은자신의진로및취업을선택하고결정할때자아정체

성을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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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연구는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 회

복탄력성, 전공만족도, 전공몰입 경험, 진로정체감, 진로

준비행동,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 진로결정몰입, 진로탐

색행동, 진로동기등을확인한연구[1-4][19][23-26]로 대

부분진로변인과관련이있음을확인하였지만, 대학생활

적응, 스트레스및전공만족도등은개별적으로연구가이

루어졌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매개할수있는변인으

로써의영향력을확인한연구는미흡한실정으로이를확

인하는것은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간호대학생

들이진로에대한준비를명확하게형성할수있도록진

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간호대학생의대학생활적응, 스트

레스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하여간호대학생의진

로교육프로그램개발및진로지도를위한방안을모색하

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자고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

적 목적을 가진다.

1) 대상자의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및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

공만족도및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차이를파악한다.

4) 대상자의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및진로

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두개 종합대

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

이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

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작은크기인 .10, 검정력

.95로 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비판적사고 성향,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1]에 따라 효과크기

.10(small), 예측변인 11개로 계산하였으며, 연구에 필요

한표본수는 262명이었다[27]. 이를근거로탈락률 20%

를고려하여 314명의연구대상자에게설문지를배부하였

고, 응답이불충분한설문지 16부를제외하고총 298명의

설문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박신영[28]이 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

개발한도구를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에

걸쳐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

은대인관계, 전공만족, 전공수월성, 대처역량, 취업준비,

학업 충실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부적응 문

항 11, 16, 17번문항은역환산후채점하였다. 총점은 34

점에서 170점만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신영[2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4이었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전겸구, 김교헌과이주석[29]이 개발한개

정판대학생용생활스트레스척도를수정, 보완하여만

든이지영[30]의도구를사용하였다. 이도구는 8개의하

위영영에걸쳐 총 50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은 동성친구, 이성친구, 가족관계, 교수관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영역 23문항과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와관련된당면과제 스트레스 영

역 27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자주받는다’ 5점의 Likert 척도로측정되며, 총점

은 50점에서 250점만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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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지영[30]의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미국일리노이대학에서개발한프로그

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내용을수정,

보완하여 하혜숙[31]이 제작한 34문항으로 구성된 학과

만족 도구를 이동재[32]가 간호학 전공만족 관련 18문항

을추출하여수정, 보완한도구를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전공학문에대한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대한인

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

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은 18점에서 9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32]의 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는 .94이었다.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22]가 개발하고

이은진[33]이 번안한 도구를 윤지온[34]이 수정, 보완하

여만든도구를사용하였다. 이도구는 5개의하위영역에

걸쳐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

은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이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총점은 25점에서 12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윤지온[3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연구의자료수집은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

지 일 지역에 소재하는 두개 종합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학생을대상으로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연구

자가직접각대학학과장에게연구의목적및취지에대

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보조원이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방법, 연구참여에대한익명성보장등을설

명하였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

자들에게설문지를배부하고회수하였다. 이때설문조사

를자발적으로중단하여도어떠한불이익이없음을강조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는 연구목적 외

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 후 바로 회수하였으며, 작성 시간

은평균 20-25분 정도소요되었다. 설문지를작성한후에

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정도는평균과표준편차로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일반적특성에따른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

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간의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

은 1학년 87명(29.2%), 2학년 72명(24.2%), 3학년 70명

(23.4%), 4학년 69명(23.2%)이었고, 성별은 남자 64명

(21.4%), 여자 234명(78.6%)이었다. 동아리 활동 경험은

있음이 97명(32.6%), 없음이 201명(67.4%)으로 많았다.

성격은 내성적 128명(43.0%), 외향적 170명(57.0%)이었

고, 대인관계는 보통 132명(44.2%), 좋음 119명(40.0%),

나쁨 47명(11.7%) 순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

고려 35명(6.0%), 주변권유 64명(21.5%), 성적고려 72명

(24.2%), 취업보장이 105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졸

업후 희망 진로는 대학병원 171명(57.3%), 2차병원 89명

(29.9%), 보건소 16명(5.4%), 산업간호사 12명(4.0%) 순

으로 나타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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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

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

차로산출한결과, 대학생활적응은 5점만점에 3.56±0.69

점,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37±0.89점, 전공만족도는 5

점 만점에 3.95±0.67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

에 3.71±0.53점으로 나타났다[표 2].

3.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대학생활적응, 스트

레스, 전공만족도및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차이

본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대학생활적응, 스

트레스, 전공만족도및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차이를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동아리

활동(F=.672, p<.001), 대인관계(F=3.925, p=.003), 졸업후

희망진로(F=2.419, p=.04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동아리에가입하고대인관계가좋은경우

대학생활적응을 잘하였고, 졸업후 희망진로에서는 대학

병원을희망하는학생들이대학생활적응이가장높았다.

그러나 학년, 성별, 성격,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학년

(F=2.537, p=.016), 성별(F=4.292, p=.008), 성격(F=4.672,

p<.001), 대인관계(F=9.64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스트

레스가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가 나쁜 경우 스트레스가

높았다. 그러나 동아리활동, 간호학과 지원동기, 졸업후

희망진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년

(F=4.058, p=.026), 간호학과 지원동기(F=9.847, p<.001),

졸업후희망진로(F=4.648, p<.001)에서유의한차이가나

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2학년과 4학년이 전공만족도가

가장높았고, 간호학과지원동기에서는성적과주변권유

보다는적성과취업보장을고려한경우전공만족도가높

았다. 그리고졸업후희망진로에서는대학병원과보건소

를 희망하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성

별, 동아리활동, 성격, 대인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F=9.510, p<.001), 간호학과 지원동기(F=4.568,

p=.004), 졸업후 희망진로(F=2.84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았고,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는적성과취업보장을고려한경우성적고려와주변권유

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졸업후 희망진로에

서는 대학병원과 보건소를 희망하는 경우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가장높게나타났다. 그러나학년, 성별, 동아리

활동, 성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98)
특성 구분 N(%)
학년 1학년 87(29.2)

2학년 72(24.2)

3학년 70(23.4)
4학년 69(23.2)

성별 남자 64(21.4)

여자 234(78.6)

동아리활동 있음 97(32.6)

없음 201(67.4)
성격 내성적 128(43.0)

외향적 170(57.0)
대인관계 좋음 119(40.0)

보통 132(44.2)

나쁨 47(15.8)
간호학과
지원 동기

적성고려 35(11.7)

성적고려 72(24.2)

취업보장 105(35.2)

주변권유 64(21.5)

기타 22(7.4)
졸업후
희망 진로

대학병원 171(57.3)

2차병원 89(29.9)

산업간호사 12(4.0)

보건소 16(5.4)

기타 10(3.4)

표 2.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정도
Table 2. Degrees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of using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N=298)
변수 Min Max M±SD
대학생활적응 2.79 5.00 3.56±0.69
스트레스 2.19 5.00 2.37±0.89
전공만족도 2.78 5.00 3.95±0.6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39 4.82 3.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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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

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대학생활적응과스트레스(r=-.318, p<.001)는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활적응과 전공만족

도(r=.697, p<.0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r=.524, p=.001)간

에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스트레스와전공만족도(r=-.232, p<.001), 진로결정자기효

능감(r=-.375, p<.001)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공만족도와진로결정자기효능감

(r=.646, p<.001)간에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

나타났다[표 4].

5.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98)

특성 구분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학년 1학년ᵃ 3.55±0.39

2.572(.583)

3.61±0.44
2.537(.016)
a,d>b,c

3.58±0.32
4.058(.026)
b,d>a,c

3.56±0.40

1.382(.208)
2학년ᵇ 3.52±0.37 3.50±0.32 3.76±0.38 3.47±0.44
3학년c 3.65±0.35 3.48±0.43 3.65±0.45 3.48±0.46
4학년ᵈ 3.69±0.33 3.54±0.40 3.71±0.43 3.33±0.40

성별 남자 3.57±0.38
1.945(.386)

3.62±0.36
4.292(.008)

3.81±0.37
1.458(.235)

3.39±0.32
2.945(.086)

여자 3.61±0.36 3.49±0.34 3.59±0.22 3.65±0.45
동아리
활동

있음 3.68±0.54
.672(<.001)

3.32±0.38
0.694(.447)

3.57±0.26
1.625(.204)

3.61±0.32
0.945(.601)

없음 3.78±0.45 3.50±0.40 3.66±0.49 3.53±0.40

성격 내성적 3.26±0.53
2.6906(.610)

3.55±0.43
4.672(<.001)

3.82±0.38
0.646(.425)

3.29±0.36
2.945(.446)

외향적 3.15±0.48 3.22±0.37 3.80±0.42 3.38±0.33

대인
관계

좋음ᵃ 3.89±0.39
3.925(.003)
a,b>c

3.52±0.38
9.642(<.001)
c>a,b

3.39±0.34
7.625(.255)

3.58±0.41
9.510(<.001)
a,b>c3.24±0.353.54±0.39 3.38±0.37보통ᵇ 3.74±0.53

3.65±0.45 3.39±0.38나쁨c 3.65±0.45 3.25±0.31
간호
학과
지원
동기

적성
고려ᵃ 3.64±0.38

1.328(.114)

3.51±0.39

1.382(.249)

3.57±0.34

9.847(<.001)
a,c>b,d,e

3.82±0.45

4.568(.004)
a,c>b,d,e

성적
고려ᵇ 3.47±0.36 3.56±0.38 3.48±0.39 3.78±0.35

취업
보장c

3.61±0.34 3.65±0.41 3.54±0.43 3.81±0.46

주변
권유ᵈ 3.55±0.42 3.54±0.37 3.44±0.35 3.74±0.49

기타e 3.41±0.33 3.29±0.36 3.30±0.36 3.69±0.41
졸업후
희망
진로

대학
병원ᵃ 3.75±0.66

2.419(.045)
a>b,c,d,e

3.58±0.61

1.645(.064)

3.78±0.45

4.648(<.001)
a,d>b,c,e

3.75±0.67

2.847(<.001)
a,d>b,c,e

2차
병원ᵇ 3.49±0.39 3.54±0.41 3.69±0.47 3.62±0.49

산업
간호사c

3.43±0.97 3.56±0.39 3.62±0.49 3.56±0.73

3.60±0.35 3.27±0.44 3.77±0.44 3.71±0.44보건소ᵈ
3.42±0.57 3.36±0.33 3.56±0.73 3.12±0.44기타e

표 4.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life,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and Performance of using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N=298)

변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r(p)
대학생활적응 1
스트레스 -.318(<.001) 1
전공만족도 .697(<.001) -.232(<.001)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24(.001) -.375(<.001) .646(<.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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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값이 1.862로 자기상관의문제는

없었고, 독립변수 간 공차한계는 .717-.857로 0-1사이였

고, VIF는 1.168-1.385로 10보다작아독립변수간의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종속변수는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투입하고, 독립변수로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

대인관계, 간호학과지원동기, 졸업후희망진로를투입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방정식의 모형은

적합하였으며(F=18.473,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4.8%

였다.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전공만족도(β=.452, p<.001), 대학생활적응(β=.417,

p=.001), 대인관계(β=.356, p<.001), 졸업후 희망진로(β

=.337, p=.032), 간호학과 지원동기(β=.256, p<.001), 스트

레스(β=.218, p<.001) 순으로 나타났다[표 5].

IV. 논 의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의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및전

공만족도의관계를파악하고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연구대상자의대학생활적응은 5점만점에평균 3.56

점으로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동일한도구를

사용한[5] 연구에서는 3.50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김중경, 김원종과 이

선주[35] 연구에서는 3.32점, 임재란과김순영[36]의 연구

에서는 3.30점이었고, 박희옥, 박수진과 김정윤 등[11]의

연구에서는 3.24점으로모두본연구결과보다더낮게나

타났으나, 대학생활적응은중등도수준을유지하고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대처를 잘

하고[35], 전공만족도가 높으면서[36],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높으면[11], 대학생활적응을 잘할 수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지속적으로대학생활적응을높이기위

한방안으로다양한비교과프로그램개발이필요할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37점

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김세윤[37]의 연구에서는 2.34점으로본연구결과

와 거의 유사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임재란과 김순영[36]의 연구에서는

1.57점, 박희옥, 박수진과 김정윤 등[11]의 연구에서는

1.65점, 김중경, 김원종과 이선주[35] 연구에서는 2.15점

으로모두본연구결과보다더낮게나타났다. 이러한결

과를보면간호대학생들은학업문제와같은현실적인당

면문제에 대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

다[37]. 스트레스 유발원인 중 학업문제가 높은 이유는

학업성적이 졸업후에 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6]. 그래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좀

더다양하고폭넓은적극적인대처방안이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5

점으로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동일한도구를

사용한[38] 연구에서는 4.23점이었고, 정점숙, 정미조와

유일영[19]의 연구에서는 3.56점, 황은희와 김건희[39]의

연구에서는 4.07점, 조미옥과 백경화[40]의 연구에서는

3.64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허은주와 김

은정[41] 연구에서는 3.54점이었고, 홍시명[42]의 연구에

서는 3.87점으로모두본연구결과와거의유사하였으며,

전공만족도는중등도이상의수준을유지하고있음을확

인하였다. 이러한결과를보면간호대학생의전공만족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동기를 높이고, 간호학 전

공에흥미와관심을가질수있도록다양한교수법을개

발하여적용해야한다[43]. 그리고적성을고려한전공선

택이 아닌 취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

아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지속적으로 유대적인 관계 노

력이필요하다[19]. 따라서교수자와학습자간에소통하

면서유대적인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상담

및 진로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연구대상자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5점만점에평

표 5.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Effects of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N=298)

변수 B SE β t p
(상수) 14.037 4.545 3.695 .002
대인관계 .529 .212 .356 2.832 <.001
간호학과 지원동
기

.163 .186 .256 1.578 <.001

졸업후 희망진로 .197 .234 .337 3.963 .032
대학생활적응 .534 .328 .417 3.074 .001
스트레스 .635 .239 .218 1.034 <.001
전공만족도 .669 .362 .452 2.308 <.001

Adjusted R²=.448, F=18.47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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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

나다른도구를 사용한임현숙과류정림[44]의 연구에서

는 3.52점이었고, 황은희와김건희[39]의 연구에서는 3.66

점, 박희옥, 박수진과김정윤등[11]의 연구에서는 3.80점,

김경하[4]의 연구에서는 3.57점으로 모두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중등도의 수

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진로결정과관련된과제를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다는

자신감을증진시킬수있는체계적인프로그램이필요하

다[43]. 그리고박희옥, 박수진과김정윤등[11]의 연구에

서는간호학과에적성이맞고대인관계가좋을수록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그래서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를 증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여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대처방안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동아리 활동, 대인관계, 졸업후 희망진로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동아리에 가입하고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대학생활적응을 잘하였고, 졸업후 희망진로에서는 대학

병원을희망하는학생들이대학생활적응이가장높았다.

이는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정기적인교수

자 면담, 동아리활동, 졸업 후다양한 진로에 대한정보

제공,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

타난 연구결과[35]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지도교수와의

지속적인상담과학년에맞는단계별인성교육을통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일 경우 대학생활적응을 잘한다고 하였

다[36].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학업에 대한 성취감를 갖으며 취업에 대한 보장이

될때대학생활적응을성공적으로한다[35]. 그래서성공

적인 대학생활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선후배간에 지속적

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학업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대학생활적응을돕기위한전략이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본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스트레스는학년,

성별, 성격, 대인관계에서 유의한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서는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가 나쁜 경우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간호대

학생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학업문제와장래문제가스

트레스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16]. 과중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본인 혼자 견디고, 학업성적이

졸업후병원취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어신체

적,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35]. 이에 간호대

학생들이원만한대인관계를증진시키고, 다양한스트레

스 상황에서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대처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지체계와 제도방안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전공만족도는학

년, 간호학과 지원동기, 졸업후 희망진로에서 유의한 차

이가있었다. 학년에서는 2학년과 4학년이전공만족도가

높았고,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성적과 주변권유보다

는 적성과 취업보장을 고려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

다. 그리고졸업후희망진로에서는대학병원과보건소를

희망하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간호대

학생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학년중 2, 4학년이대인관

계가좋을수록전공만족도가높았고[42], 학년이높고적

성과흥미를고려하여간호학과에진학한학생이학교성

적에 맞추어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결과[19]와 졸업후진로를의료기관를 선택한학생

들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39]와 유사하였다. 전공만

족도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및 학교생활

전반에대해중요하다고믿는인지적, 감정적, 정의적측

면을말한다[31]. 간호학생들이자신의적성과흥미에따

라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40]. 그래서 전

공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학년별 진로와 교수법 개발 및

전공과 관련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은대인관계, 간호학과지원동기, 졸업후희망진로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 높았고,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적성

과취업보장을고려한경우성적고려와주변권유보다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졸업후 희망진로에서는 대

학병원과 보건소를 희망하는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직이면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고학과에만족하면서대인관계가좋은경우에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1]와 유사하

였다. 그리고 간호대학들은 졸업 후 희망근무지가 대학

병원이가장많아[38] 본 연구결과를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진로선택에 있어 희망하는 근무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

요가 있다[38]. 그래서 폭넓은 분야에 대한 취업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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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에대한정보를구성하여전공과진로탐색을할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대학생활적

응과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

학생활적응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

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

과[11]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서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난

연구결과[11]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효능감

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19][38][41][43]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보면간호대학생은스트레스가낮고전공만족도와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알수있다. 그래서간호대학생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공만족도를 높

여대학생활적응을잘할수있는실제적인방안이마련

되어야 한다[45]. 그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

키기위한진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야할것으로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들의상대적영향력을분석하기위해단계적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

졸업후 희망진로, 간호학과 지원동기, 스트레스 순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공에 만족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잘 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들 변수는 전체변량의 약 44.8%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

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아진

것으로나타나[1][19] 본 연구결과를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보면간호대학생들에게개인의적성과흥미를고

려하여 전공선택 동기를 강화시키고, 취업의 전망 및 안

정성을고려하여진로지도및전공에반영하여서진로결

정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여야 한다[41]. 그래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성에 맞는 간

호학과선택과전공에만족하면서스트레스를줄이고대

인관계를향상시켜대학생활적응을잘할수있도록다양

한 중재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활적응, 스트레

스,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서로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공만족도와 대학

생활적응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예측변인이었다. 이는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높은간

호대학생이간호학과를선택한경우전공에만족하고대

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이나소질보다는학업성적과취업등을고려하여간

호학과에진학한간호대학생에게진로에대한탐색과취

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

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중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

이고,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지도를 위

한방안과모색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본 연구는간

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고, 진로탐색 및 전공과 관련된 진로교육프로

그램의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근거를마련했다는점에

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두개 종합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의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및전

공만족도의관계를파악하고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영향

을미치는요인을규명하여간호대학생의진로탐색및진

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되

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대인관계, 간호학과지원동기,

졸업후희망진로,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들변인의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대한설

명력은 44.8%이었다. 그 중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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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예측변

인이었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

이간호학과를선택한경우전공에만족하고대학생활적

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학업성적과 취업 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진학한간호대학생에게진로에대한탐색과취업을선택

하고 결정하도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

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중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고다양한진로교육프로그램개발및진로지도를위

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두개 종합대학교의 간

호학과에재학중인학생만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대

상자 표집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전체결과

로일반화하는데제한점이있으므로여러학교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생활적

응, 스트레스 및 전공만족도 이외에 간호대학생의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에영향을미치는다른변수에대해조사

하는추후연구를제언한다. 또한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간호대학생들에게적용하고그효과를검증할것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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